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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

<2020지역언론�톺아보기_8월1주(1)>

내년 보선 출마예정자 SNS 활동 소개하면서
특정 정치인 유독 부각한 부산일보 

부산일보,� 8월� 5일,� 5면� 머리기사

부산일보 <내년 부산시장 보선, 출마예정자들 SNS는 벌써 ‘후끈’>(8/5, 5면) 기사는 
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의 SNS 활동을 소개합니다. ‘코로나19시대’에 오프
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긴 정치인들이 온라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건데요. 해당 
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은 총 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명, 미래통합당 4명이었
습니다. 특정 정당에 쏠린 모습을 보였는데요. 

현재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왜 이들 5명의 온라인 활동만 소개하는
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또 무엇보다 소개된 5명의 정치인들에게 할애한 비중과 
내용도 달라 특정 정치인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. 

해당 기사에서 각 정치인을 언급한 ‘행’ 수를 세어봤습니다(<표1>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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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복

(미래통합당)

장제원

(미래통합당)

이언주

(미래통합당)

박민식

(미래통합당)

박재호

(더불어민주당)

27행 22행 13행 10행 4행

<표� 1>� � �

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정치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
원으로 27행에 걸쳐 이 전 의원의 SNS 활동이 소개됐습니다. 기사가 언급한 이 전 
의원의 SNS 활동으로는 최근 개설한 네이버 밴드와 아직 개설 하지도 않은 유튜브 
채널이 있었습니다. 기사는 이진복 전 의원의 네이버 밴드가 비공개 계정임에도 멤
버 수가 400명을 넘겼다며 이 전 의원 지지세를 강조했습니다. 또 이 전 의원의 유
튜브 방송 ‘도전’ 소식과 함께 채널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을 언급하기도 
했습니다.  

통합당에는 이미 활발하게 SNS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제원 의원, 이언주 전 의원
이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제 본격적으로 SNS 활동에 나선 이 전 의원의 행보를 더 
비중 있게 보도한 점은 특정 후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. 


